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“동아제약과 한미약품 합병도 고려”
유충식씨, 한미약품의 M&A설 사실로 … 강문석씨 복귀하면 타협 가능

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과 손을 잡고 동아제약 경영권 장악에 힘쓰고 있는 유충식 동아제약 전 부회장이 한

미약품과의 합병도 장기과제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.

제약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 동아제약 주식을 대량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동아제약을 인수합병(M&A)하려

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.

유씨는 강씨와 함께 3월21일 서울 논현동 수석무역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“전 세계적으로 제약기업의 

규모와 덩치는 커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”고 강조했다.

유씨는 “국내 제약업계의 경영환경상 <자기 회사>라는 오너십이 너무 강해 지금 당장 같이 합치는 것이 힘

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, 꼭 한미약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약기업과의 합병은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유씨는 “주식 맞교환을 통해 두 회사가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합병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

다”고 덧붙였다.

이와 관련,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3월9일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을 만나 두 회사의 주식을 300억원 상당씩 

맞교환하자고 제안해 한미약품에 의한 동아제약 M&A설이 떠돌았었다.

동아제약 지분은 강신호 회장 측 6.94%, 오츠카제약 4.7%, 수석무역 측 14.71%, 미래에셋자산운용 8.42%, 한

미약품 6.27%(주총 의결권 행사가능 지분 4.95%), 한양정밀 4.14%, KB자산운용 1.66% 등이며, 나머지 58.88%

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.

유씨는 동아제약 지분을 3.7% 보유하고 있는데, 자신은 혼자 몸이 아니고 한국알콜산업 등과 함께 주주 의

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계약을 맺는 등 묶여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대

응하겠다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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